
석유화학 설비투자 정체상태
산자부 , 반도체·전자부품·정보통신 증액 … 일반기계는 축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업의 설비투자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증가폭이 두드러진 반도체를 빼면 전자부품, 정보통신, 철강, 자동차 등이 미세 조정에 그쳤고

일반기계는 오히려 당초 투자계획을 축소했다.

산업자원부는 4월 17-18일 매출액 상위기준 30대기업을 상대로 설비투자 변경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재조정된 설비투자 규모는 2001년 12월 조사 당시의 2002년 투자계획인 11조292억원에 비해 1조5726억원

(14.3%) 늘어난 12조6018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30대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및 변경 (단위: 억원, %)

업 종 기업수 당초계획 변 경 증 감 증감률

반도 체 4개 43,907 58,907 15,000 34.2
전자 부품 3개 7,000 7,300 300 4.3
정보 통신 3개 3,963 4,063 100 2.5
가 전 3개 5,788 5,788 - -
자동 차 4개 18,672 18,772 100 0.5
조 선 3개 3,219 3,219 - -
철 강 3개 23,084 23,469 385 1.7
석유 화학 2개 467 467 - -
일반 기계 4개 1,772 1,613 -159 △ 9.0
화학 섬유 2개 1,700 1,700 - -
합 계 31개 110,292 126,018 15,726 14.3

그러나 1조5000억원을 증액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을 제외하면 증가액은 726억원에 불과해 당초 계획에 비

해 0.7%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2001년 12월 조사대상 200대기업 가운데 30대기업만 설비투자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투자규모는 22

조3784억원에서 23조9510억원으로 늘어나 2001년에 비해 7.1%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대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및 변경 (단위: 억원, %)

업 종
2 00 1 2 002

증 액 규 모
증액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일 반 기 계 3,299 26 .5 3,849 16 .7 -159 3,690 11.9
자 동 차 23,898 △0 .4 28,347 18 .6 100 28,447 19 .0
조 선 6,047 72 .8 7,438 2 3 .0 - 7,438 2 3 .0
철 강 23,261 56 .6 25,544 9 .8 385 25,929 11.5

석 유 화 학 12,608 19 .3 10,602 △ 15 .9 - 10,602 △ 15 .9
반 도 체 50,777 △19 .1 46,057 △ 9 .3 15,000 61,067 2 0 .3

전 자 부 품 19,747 △4 1.6 19,724 △ 0 .2 300 20,024 1.5
정 보 통 신 4,668 △15 .0 3,606 △ 2 2 .8 100 3,706 △ 2 0 .6
가 전 2,742 6 .7 3,094 12 .8 - 3,094 12 .8
섬 유 3,640 △6 .9 2,259 △ 3 7 .9 - 2,259 △ 37 .9
합 계 223,571 △5 .8 223, 784 0. 1 15, 726 239,510 7. 1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001년 말 조사 때에 비해 34.2%(1조5000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자부품

4.3%(300억원) ▲정보통신 2.5%(100억원) ▲자동차 0.5%(100억원) ▲철강 1.7%(385억원) 등에서 증액된 반면,

일반기계는 9.0%(159억원) 축소됐다.



가전과 조선, 석유화학, 화학섬유 등 4개 업종은 변동이 없었다.

산자부는 전반적으로 설비투자 증액 움직임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투자활력 회복대책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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